신키리 갱도

이와미 은광의 역사를 통틀어서 광부들에게 가장 큰 과제로 여겨졌던 것 중 하나는 은 광산에서 물을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갱도가 점점 길고 깊어지면서 땅속 수맥과 충돌해 홍수가 발생하는 일은 피할 수 없었는데 이는 광석의 채굴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1700년 초기까지 지하수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자 에도(현재의 도쿄) 막부의 출장 기관인 현지의 다이칸쇼(막부의 직할령을 관리하는 관청)는 은광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해결책을 강구해야만 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방법은 기존의 채굴지보다 더 낮은 곳에 새로운 갱도 두 개를 평행한 형태로 파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갱도를 통해 흘러나가 강으로 완전히 배출되게 됩니다. 신키리(‘새롭게(신) 뚫다(키루)’라는 뜻으로 이와미 은광에서는 채굴을 ‘뚫는다’고 말함. 터널이 수평 방향으로 뚫렸다는 의미)라고 불리는 이 야심 찬 사업은 막부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1720년대에 완성되었습니다.
 
신키리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며 기존의 갱도보다 더욱 효율적인 채굴이나 더 깊은 지점에 있는 광맥의 발견을 가능케 했습니다. 또한 이 배수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운 광맥이 발견되면서 그 광맥을 파낸 갱도를 활용해 배수와 환기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제한된 기간이기는 하지만 이와미 은광의 은 생산량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후 신키리 갱도는 거의 한 세기 가까이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었지만, 지금도 물을 모아 긴잔(은광)강으로 흘려 보내는 등 갱도를 건설한 사람들의 뛰어난 토목 기술을 현재에 전하고 있습니다.
